
- 1 -

구정질문요지서(서면)

 질문의원 : 홍재희 의원

1. 관내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에 관한 원칙<건설관리과>

○ 관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에 관한 구청 차원의 원칙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?

 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에는 구청장의 보행

환경 개선 시책 추진 의무가 규정됨

  - 학교통학 보행로, 횡단보도 인근, 협소 보행구간 전신주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관내 

보행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통행불편 원인과 개선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

  - 성동구는 지난 5년간 횡단보도 앞 또는 통학로 등의 보행환경 저해 전신주를 매년 30

기씩 총 150기 을 개선하기 위한 ‘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사업’을 추진하여 2022년 감사

원에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함

  -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구청 차원의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원

칙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

○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가 재건축과 연관되는 경우 건축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

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?

  - 협소한 도로구간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재건축으로 인해 건축후퇴선이 적용되어 나홀

로 전신주가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함

  -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건축주가 전신주 지중화 이설 또는 지중화 비

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

해볼 수 있음

  -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


